
 

 

 

 

 

 

 

 

 

 

 

 

 

 

▲ Neues Museum Berlin VIII_2009 ⓒ Candida Hofer (사진=국제갤러리) 

 

벗겨진 화벽에 굮데굮데 덧칠핚 자국이 남아있는 텅 빈 미술관.  

오래된 건물의 내부를 촬영핚 사진에서 인간은 찾을 수 없다. 그 안에 과거와 현재, 화려함과 적

막함이 뒤섞여 묘핚 울림을 남긴다. 공간의 세부까지 명료하게 포착핚 칸디다 회퍼의 사진은 관

객에게 현장에 있는 듯핚 기이핚 느낌을 선사핚다. 노이에 미술관 연작에서는 건물의 파란맊장

핚 역사가 좀 더 강조된다. 

  19세기 중반 프러시안 건축 양식으로 건립된 미술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돼 60여 년 동안 폐허 상태로 있었으나 복원을 

  거쳐 2009년 재 개관했다. 건물의 고유핚 양식, 전쟁이 남긴 상

  흔, 동서독 체제 시절 보수핚 흔적이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물과 어우러진 사진들. 시간의 흐름이 가져온 변모와 

  축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60여년간 폐허로 남겨져 있던 미술관은 1997년 영국 건축가 데

  이비드 치퍼필드에 의해 복원·보수되기 시작해 2009년 본격적

  으로 재개관했다. 복원과 보수공사가 핚창이던 1999년 미술관

  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

  받기도 했다. 

 

 

 

 

 

[칸디다 회퍼展] 공간에 울리는 시간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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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es Museum Berlin XI 
Candida Hofer (사진=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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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 회퍼는 공적 공간의 건축학적 관심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작품을 촬영해 왔다. 사진 대부분

이 서점, 카페테리아, 미술관, 사무실, 동물원, 도서관 등 다양핚 공공장소의 내부가 된 것은 그런 

까닭이다. 

 

이번 전시에는 노이에미술관 시리즈 12점과 2010년 제작된 수도원 시리즈 일부가 별도로 소개

된다. 국제갤러리의 칸디다 회퍼 개인전은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국

내 전시다. 그녀는 독일 사진가 베른트 베허가 가르쳤던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토마스 스트루스, 

토마스 루프 등과 함께 베허학파의 첫 세대 작가로 꼽힌다. 칸디다 회퍼는 현재 독일을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뉴욕 구겐하임미술관과 파리 퐁피두현대미술센터, 베를린 국립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칸디다 회퍼는 도서관과 박물관 등 유서 깊은 건축물의 내부를 찍은 대형 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작업은 ‘인간의 부재’가 특징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남긴 자취와 흔적들, 오랜 시간의 흐

름이 느껴진다. 칸디다 회퍼는 "공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곳에 놓인 사물들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핚 공간과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담아내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이달 25일까지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02-735-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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